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과 순환형이 조화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교통을 분산시키고, 특히 수

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4년 수립된 ‘수도권종합교통망체계기본계획’에 의해 기획되었다. 판교∼구리

간(23.5㎞) 왕복 4차로는 1988년 2월 세계개발은행(IBRD) 지원금으로 먼저 착공되어 1991년 11월 29일에 개통되었고, 1999년 11

월 26일에는 남부 판교∼일산 구간(58.2㎞)이 추가로 개통되었다. 이후 북부 민자구간인 일산∼퇴계원 구간(36.3㎞)은 우여곡절 속에 

2007년 12월 28일 완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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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2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일산구간이 전면 개통되었다. 당시 판교~일산구간 길이 

58.2.㎞, 왕복 8차선 도로의 개통으로 퇴계원~판교~일산구간이 연결되어 판교에서 일산까지 종전 75분에서 

35분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 제100호선)로 명

칭이 변경된 본 고속도로는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분기점을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인천광역시를 거쳐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

시, 성남시를 순환한다. 퇴계원 나들목에서 일산 나들목까지 북쪽 구간은 수익형 민자고속도로 구간이라 서울

고속도로㈜에서 운영하며, 나머지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날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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